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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중년기 부부 185쌍을 대상으로 감사표현과 감사성향이 남편과 아내 자신의 결혼

만족도와 행복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상대배우자의 결혼만족도와 행복감에 어떤 영향

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다. 남편은 아내에 비해 감사표현 중 ‘보답행동’과 ‘내적반성’을 더 많

이 표현하고, 상대배우자가 자신에게 감사표현을 더 많이 한다고 지각하여 감사표현의 지각

과 실행에서 남편과 아내 간에 차이가 있었다. 남편과 아내의 감사표현이 본인과 상대배우

자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회귀분석 결과, 남편의 결혼만족도를 설명하는 가장

강력한 변인은 아내로부터 받은 감사표현인 반면, 아내의 결혼만족도에 가장 설명량이 높은

변인은 자신이 남편에게 표현한 감사였다. 남편과 아내의 행복감에는 본인의 감사성향이 가

장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감사표현은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

다. 남편과 아내의 상대로 향한 감사표현과 상대로부터 받았다고 지각하는 감사표현의 유형

을 조합해 두 집단으로 구분하여 비교한 결과, 아내의 경우에는 남편에게 받았다고 느끼는

감사표현보다 자신이 남편에게 표현한 감사가 더 많았던 집단이 자신이 표현한 감사에 비해

남편이 감사표현을 더 많이 받았다고 보고한 집단보다 결혼만족도가 더 높았다. 남편의 경

우에는 두 집단 간에 차이가 없었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감사표현은 부부관계를 증진시

킬 수 있는 유용한 변인이 될 수 있음과 감사성향은 행복감과 관련된 변인임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 감사표현, 감사성향, 결혼만족도, 행복감, 부부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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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는 사회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로 가장

가까우면서 가장 먼 관계일 수 있고, 가장 사

랑하면서 가장 미워할 수 있는 양면성을 지니

고 있다(최재율, 1988). 부부관계는 여러 다른

인간관계 중 매우 밀접하고, 복잡하며, 지속적

으로 변화하고 성장하는 역동적 관계로(조선

경, 1989), 결혼만족도나 개인의 행복에 부부

간의 소통과 배려, 정서적 지원이 매우 중요

한 역할을 한다(박은아, 2003; 유시순, 2009; 

Walker & Luszcz, 2009).

급속한 고령화와 수명 연장으로 부부 시기

도 길어지고 있다. 이와 더불어 이혼 연령층

도 점차 늦추어지고 있다. 2008년부터 우리나

라 남성과 여성의 이혼 연령층이 40대 이후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데(통계청, 2014), 특히

혼인 기간 20년 이상 부부의 이혼이 지속적으

로 증가하고 있으며, 30년 이상 된 부부의 이

혼율도 매우 높아졌다는 점은 중년기 이후에

도 조화로운 부부관계는 여전히 중요함을 보

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신혼에서 시작된 부부관계는 중년기에 접어

들면서 새로운 계기를 맞게 된다. 중년기는

자신을 돌아보고 내부적인 성숙이 일어나는

시기이며, 자녀의 독립에 따른 가족의 재구조

화, 남성과 여성에 대한 역할 변화 등으로 노

부모와 성인자녀에 대한 이중 부양부담이 증

가할 뿐만 아니라 질병, 사망 등에 직면하기

시작하는 시기이다(박연화, 2011; 이은아, 2006; 

Harkins, 1978; Troll, 1982). 중년기에 겪게 되는

이러한 갈등과 변화로 인해 중년기는 인생의

동반자인 배우자의 역할이 새롭게 중요한 시

기가 된다. 배우자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

고, 공감적인 태도를 통해서 지지를 받는 사

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결혼만족

도가 높다는 결과가 이를 지지해준다(Cobb, 

Davila & Bradbury, 2001; Matthews, Conger, & 

Wichrama, 1996). 부부가 서로에게 감사를 자

주 표현하고,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 교감이

많을수록 부부관계는 증진될 것이다. 감사표

현은 부부관계처럼 친밀한 관계에서 매우

필요한 특성이다. Johnson, Amoloza 및 Booth 

(1992)는 배우자에 대한 존중을 나타내는 감사

표현이 결혼생활의 원동력이 된다는 것을 보

여주었다. Gottman과 Silver(1999)의 연구에서도

상대를 존중하고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성공

적 결혼에 중요한 요소로 지적되고 있다.

서로에 대해 감사하고 표현하는 것이 인간

관계, 특히 친밀한 인간관계에 중요함에도 불

구하고 우리나라에서 감사표현에 관한 연구가

부족했던 것은 감사표현에 대한 동서양의 차

이에서 찾을 수 있다. 서양 문화권에서는 언

제든 쉽게 “Thank You”라는 말을 하는 것이

생활 속에 자리 잡은 기본적인 에티켓이자 보

편화된 양식이다. 반면에 동양 문화에서는 긍

정 정서를 표현하는 것에 있어서 매우 소극적

인 경향을 지니고 있다. 한국을 포함하여 동

아시아 문화권에서는 쾌락, 즐거움과 같은 긍

정 정서 경험보다 좌절과 같은 정서를 인내하

고, 감내하는 것에 더 큰 가치를 둔다(최상진, 

정태연, 2001). 또한 행복감을 표현하는 것을

미숙하고 이기적으로 평가하는 등, 긍정정서

를 경험하고 표현하는 것에 소극적인 경향이

있다(Dinener, Suh, Lucas, & Smith, 1999). 이러

한 분위기에서 매우 가까운 부부간에 서로에

게 감사하다는 표현은 매우 인색해질 수 있다.

한국인 부부를 상대로 한 감사표현에 관한

연구는 김아슬(2013)의 연구가 유일하다고 할

수 있다. 김아슬(2013)은 한국 중년부부를 대

상으로 배우자에게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 어

떤 말을 했으며,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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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를 전달하기 위해 어떤 행동을 했는지에

대한 다양한 응답을 얻어, 합의적 질적 분석

과 탐색적 요인 및 확인적 요인 분석을 통해

신뢰롭고 타당한 5가지 요인을 발견하였다. 

김아슬(2013)에 따르면, 부부간에 나타나는 감

사표현의 5가지 영역은 ‘애정표현’, ‘배려 및

존중’, ‘보답행동’, ‘내적 반성’, 및 ‘언어적 표

현’으로, 애정표현에는 배우자에게 고마움을

느낄 때 안아주거나, 손을 잡거나, 팔짱을 끼

는 행동이 포함된다. 배려 및 존중에는 고마

움을 느낄 때 배우자가 마음 편히 쉴 수 있게

해주거나, 배우자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것 등이 포함된다. 배우자에 대한 고마

움을 느낄 때 표현하는 보답행동에는 비싸지

않은 작은 선물을 하거나, 함께 외식을 하거

나, 돈을 주는 것 등이 포함된다. 배우자에게

고마움을 느낄 때의 반응으로 내적 반성에는

배우자를 참 좋은 사람이라고 다시 한 번 깨

닫거나, 그동안 잘 못해줘서 미안한 마음이

들거나, 앞으로 더 잘하리라는 다짐을 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그리고 언어표현에는 배우

자에게 사랑한다고 말하거나, 문자나 SNS메시

지를 보내는 것 등이 포함된다. 한국인 부부

의 감사표현과 결혼만족도 간에 정적 상관을

보고한 김아슬(2013)의 연구는 실제 기혼 남녀

를 대상으로 한 연구이지만 부부의 쌍 자료가

아니라는 제한점이 있다. 본 연구는 중년부부

를 남편과 아내의 쌍 자료로 측정하여, 남편

과 아내 간에 감사표현에 차이가 있는지, 그

리고 감사표현이 결혼만족도와 행복감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먼저 관계

촉진 요인으로서 감사성향과 감사표현을 살핀

후, 감사성향, 감사표현과 행복감과의 관계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관계촉진 요인으로서 감사성향과 감사표현

감사의 사전적 의미는 ‘고마워하는 특성이

나 상태, 호의에 보답하려는 의도’로 설명하며, 

우리말 사전에서는 ‘고마움을 나타내는 인사’ 

또는 ‘고맙게 여기는 마음’으로 정의하고 있다

(국립국어원, 2008). 감사(gratitude)의 어원은

호의를 뜻하는 라틴어 ‘gratia’와 기쁘게 함을

뜻하는 라틴어 ‘gratus’에서 시작되었다. 이

두 개의 라틴어 어원에서 파생된 감사

(gratitude)는 친절함, 은혜, 고마움, 관대함, 

선물, 대가성 없이 무엇을 얻는 것, 상부상

조의 미덕 등과 같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Emmons, 2007). 감사는 오랫동안 인간의 보편

적 덕목이며, 문화와 시대를 초월하여 인간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미덕으로 간주되어

왔다(Emmons & McCullough, 2003). 기독교, 이

슬람교, 유대교 및 불교를 포함한 동․서양의

종교에서도 감사는 개인이 갖추어야 할 핵심

덕목으로 강조되고 있다(Emmons & Crumpler, 

2000). 인류 보편적이고, 종교적인 덕목으로

이어져 온 감사는 긍정심리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주제 중 하

나이다.

감사는 타인이 자신에게 행한 이타적 노력

을 인식하고 고마움을 느끼는 긍정적 정서를

근간에 두고 있다(Emmons, 2007; Rosenberg, 

1998; Watkins, Grimm, & Kolts, 2004). 즉, 감

사는 호의를 베푼 사람으로부터 가치 있는

무엇인가를 받는 수혜자가 되었을 때 경험하

게 되는 긍정 정서라 할 수 있다(McCullough, 

Kilpatrick, Emmons, & Larson, 2001). Lazarus와

Lazarus(1994)는 감사를 ‘공감적 정서’로 분류하

였는데, 이는 감사가 호의를 베푼 사람의 긍

정적인 의도를 느낄 때 발생한다는 것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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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이다. 상대방에 대한 감사는 수혜자의

친사회적 행동을 촉진하며(Bartlett &　DeSteno, 

2006; Grant & Gino, 2010; Tsang, 2006), 관계

만족도와 높은 상관을 보임으로써(Fincham, 

Paleari, & Regalia, 2002), 사회적 유대를 돕

는 개인의 자원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Fredrickson, 2004).

감사의 기능에 관한 선행 연구들은 감사

성향에 주목하고 있다. 감사성향(dispositional 

gratitude)은 상대방의 행동으로 인하여 자신이

도움을 받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이를 고마워

하는 일반화된 경향성이다(McCullough, Emmons 

& Tsang, 2002). McCullough 등(2002)은 이 정의

를 바탕으로 척도를 개발하여 감사성향을 다

른 특질과 구분되는 하나의 특질로 확인하였

다. 이후에 Emmons와 McCullough(2003)는 감사

성향을 “정서, 태도, 도덕적 덕성, 습관, 성격

적 특질, 또는 대처 반응”으로 확장하였다.

감사성향이 높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

람에 비해 긍정적 특성을 더 많이 가지고 있

으며, 삶의 만족도와 안녕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김유리, 이희경, 2012; 김홍순, 2011; 

소은희, 신희천, 2011; 조한나, 정영숙, 2011; 

Fredrickson, Tugade, Waugh, & Larkin, 2003; 

Wood, Maltby, Gillett, Linley, & Joseph, 2008). 

감사성향이 대인관계와 개인의 안녕감에 미치

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에서 감사성향은 유연

한 대인관계, 친사회적 행동 및 영성과 정적

관계가 있으며, 스트레스와 우울 및 불안, 질

투심이나 물질주의적 태도와는 부적관계를 보

여주었다(McCullough et al., 2002).

감사성향이 여러 심리적 지표와 정적 관계

를 보이지만, 감사를 느낀다는 것과 그것을

상대방에게 표현하는 것은 다른 문제일 수 있

다. 감사는 느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를 표

현하여 상대방에게 전달할 때 대인관계 증진

의 효과를 가져 온다. Lambert와 Fincham(2011)

은 연인관계나 친구관계에서 일관되게 감사함

을 자주 표현하는 것이 관계에 대한 지각을

변화하게 하고, 실제로 긍정적인 상호관계 작

용을 이끌어낼 수 있음을 보고하였다. 감사표

현은 유대감을 강화시키고, 사회적 지지를 얻

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Emmons 

& Shelton, 2005), 감사표현으로 타인에게 호의

를 베푼 제공자는 그 선행이 강화되어 미래에

다시 이타적인 도움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아

진다(Bartlett & DeSteno, 2006; McCullough et al., 

2001; Tsang, 2006). 즉, 감사표현은 감사할 일

을 제공한 사람의 친절 행동을 더욱 촉진할

수 있다(Bennett, Ross, & Sunderland, 1996; 

Bernstein & Simmons, 1974; Clark, 1975; Clark, 

Northrop, & Barkshire, 1988; Goldman, Seever & 

Seever, 1982; McGovern, Ditzin, & Taylor, 1975; 

Moss & Page, 1972). 반면에 감사표현을 하지

않을 경우는 관계가 악화될 수 있다. 감사표

현을 하지 않는 것은 관계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은 대인관계를 유지, 발전시키기 위

해서는 감사표현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는 것을 시사한다(Robert, 2004).

감사표현은 감사를 느낀 것을 행동으로

표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에게 호의를

베푸는 행동을 강화 시킬 수 있다(Bartlett & 

DeSteno, 2006; Grant & Gino, 2010; Tsang, 

2006). 이러한 상호작용을 통하여 대인관계에

서 감사표현은 관계를 강화하고, 관계만족도

를 연쇄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다(Algoe, Gable 

& Maisel, 2010). 또한 감사표현은 감사를 표현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것을 받는 사람의 행

복감도 증가한다(Diener, Colvin, Pavot & Allman, 

1999). 이처럼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대인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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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증진뿐만 아니라 개인 모두에게 행복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서 중요하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결혼만족도는 여러 학자들에 의해 결혼행복

(marital happiness), 결혼적응(marital adjustment), 

결혼의 질(marital quality), 결혼안정성(marital 

stabiity), 결혼성공(marital succession) 등의 여러

가지 개념으로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지만(김

나영, 2011), 일반적으로 결혼생활의 전반에

걸쳐서 부부가 느끼는 주관적인 감정상태와

태도를 말한다(Burr, 1971; Roach, Frazier, & 

Bowden, 1981; Spanier, 1976). 결혼만족도는 감

사성향이 높을수록 높아지는데, 감사를 느끼

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감사표현을 하였을 때

결혼만족도는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아슬, 2013). 이는 결혼만족도에 감사표현이

중요한 영향 요인임을 말해준다.

감사표현은 가족관계에서 중요한 기능을 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Billingsley, Lim, Caron, 

Harris, & Canada, 2005). 부부가 서로에게 감사

를 표현하였을 때 관계가 더 향상된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Schramm, Marshall & Harris, 

2005). 25년 이상 결혼생활을 유지한 부부를

대상으로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

본 Sharlin(1996)의 연구에서 감사가 가장 중요

한 요인 중 하나로 드러났다. 이는 최근의 연

구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으로, 감사가 부부관

계를 증진시키는 것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중

요한 요인임을 시사한다(Algoe, Haidt, & Gable, 

2008).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결혼만족도를 증가시

키고(Schramm et al., 2005), 상처받고 소원해진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다(Gottman &　Notarius, 

2002). 배우자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배우

자를 인정하고 존중한다는 의미를 전달하게

되며, 더 나아가 자신이 상대방으로부터 배려

받았음을 전달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결혼생

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Gordon, 

Arnette, & Smith, 2011).

감사성향, 감사표현과 행복감과의 관계

행복을 측정하는 한 지표는 주관적 안녕감

이다. 주관적 안녕감이 삶의 만족, 긍정 정서

그리고 부정 정서의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는 생각은 여러 연구들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Bryant & Verhoff, 1982; Compton, Smith, 

Cornish, & Qualls, 1996; Lucas, Diener, & Suh, 

1996).

감사나 감사표현이 행복을 증진시킬 수 있

는 몇 가지 이유들이 제안되고 있다. 첫째, 과

거의 경험에 대한 긍정적 회상인 감사는 현재

의 즐거움을 이끌어 내고, 향후 긍정적 미래

를 예견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Bryant, 

2003). 둘째, 상대방에게 감사표현을 함으로써

자신의 가치와 자기존중감이 증가하며, 감사

하는 능력은 부적 경험을 긍정적으로 해석하

는데 도움을 준다(Lyubomirsky, 2001). 감사하는

사람은 자신보다 타인이 나에게 준 혜택과 지

지에 대해 초점을 맞추는데, 이런 생각은 자

신의 가치와 자존감을 높이는 역할을 하는 것

으로 알려져 있다(Watkins, 2004). 셋째, 감사표

현은 도움행동을 강화시키며, 베푸는 행위와

그에 대한 감사를 주고받으면 인간관계가 친

밀해진다(Lyubomirsky, 2001). 넷째, 감사를 표현

하면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는 것이 억제되어

상향비교하지 않게 된다(Diener, Suh, Lucas, & 

Smith, 1999). 그리고 감사는 쾌락적응을 억제

하는 기능을 한다는 것이다. 쾌락적응이란 처

음에는 기쁨을 주던 것들이 시간이 흐름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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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서 더 이상 기쁨으로 작용하지 않고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것이다. 감사는 우리가 가지

고 있는 긍정적 자원들을 당연시 하지 않게

함으로써 쾌락에 적응하는 것을 억제하는 효

과가 있다고 할 수 있다(Lyubomirsky, 2001).

삶의 만족도(life satisfaction)는 자신이 소망하

는 바와 실제 성취한 것을 전반적으로 비교하

여 자신의 인생을 얼마나 만족스럽게 느끼는

지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과정이다(Lubomirsky, 

2001). 감사를 통해 타인과의 상향비교가 억제

되면 상대적으로 삶의 만족도도 증가할 수 있

다. 또한 감사라는 긍정 정서는 부정정서를

차폐하는 기능을 한다. 따라서 감사를 많이

느끼는 사람은 부정적인 정서가 덜 지속되

어 삶의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다(Watkins, 

Woodward, Stone & Kolts, 2003). 감사를 증진시

키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들은 삶의 만족

도가 증진되는 것으로 나타나 감사의 긍정적

기능을 보여주었다(채중민, 2008).

감사관련 선행연구들은 감사가 긍정 정서와

삶의 만족감과는 정적 관계를, 그리고 부정

정서와는 부적 관계를 일관되게 보이고 있다

(김유리, 이희경, 2012; Emmons & McCullough, 

2003; Kendler, Jacobson, Prescott, & Neale, 2003; 

McCullough, 2001; Watkins, Woodward, Stone, & 

Kolts, 2003). 뿐만 아니라 감사는 신체 건강

에도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Wood, Joseph, & Maltby, 2008).

연구 문제

본 연구는 오래 지속되는 친밀관계인 부부

관계에서 감사표현의 중요성을 인식한 것에서

출발하였다. 부부는 지속적으로 서로에게 헌

신하고 배려하는 관계로 상대방이 수고한 헌

신과 희생, 그리고 배려에 대해 고마움을 느

끼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표현함으로써 상

대방과 강한 유대감을 갖고 정서적 지원을

인식하게 된다(박은아, 2003; 유시순, 2009; 

Lyubomirsky, 2001; Walker & Luszcz, 2009). 특히

신혼부부의 경우 감사를 표현하는 것으로 관

계가 향상됨을 보여줌으로써 배우자에게 긍정

적 표현을 전달하는 것의 중요성을 시사해준

다(Schramm, Marshall, & Harrisw, 2005). 또한 감

사표현은 도움을 제공한 사람과 수혜자 모두

의 관계만족도를 증가시키며, 감사를 표현한

사람에게 우리가 하나라는 공동체 의식을 고

양시키며, 더 나아가 상대방의 안녕에 관심

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되기도 한다(Algoe, 

Gable, & Maisel, 2010; Lambert & Fincham, 

2011). 배우자에게 감사함을 표현하는 것은 단

지 상대방에게 고마움을 전달하는 것에 머물

지 않는다. 배우자에 대한 감사표현은 배우자

를 가치있는 존재로 인정한다는 것이 되며, 

이 감사표현을 통해 상대방은 자신이 이해받

았다고 느끼며 더 원활한 결혼관계를 위해 노

력할 수 있다(Gordon, Arnette, & Smith, 2011). 

즉, 감사표현은 관계를 강화하고, 관계만족도

를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Algoe, et al., 2010),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의 행복감도 증가시키는

유용한 개념이 될 수 있다(Diener, Colvin, Pavot 

& Allman, 1999).

본 연구는 두 가지 측면에 초점을 두었다. 

첫째는 부부간의 감사표현에 관한 연구는 부

부쌍의 자료가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부

부 쌍의 자료가 필요한 것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게 행한 긍정적 행동이 자신뿐만 아니

라 상대 배우자에게도 영향을 줄 것으로 가정

했기 때문이다. 한국인 부부를 대상으로 한

김아슬(2013)의 연구에서는 한국인 부부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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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표현하는 감사표현 유형을 목록화하였

지만 남편과 아내 한 편만의 자료를 사용한

제한점이 있어, 본 연구에서는 남편과 아내의

감사표현을 측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감사

표현에 대한 상대방의 지각 정도로 측정한 것

이 선행 연구와 다른 점이라 할 수 있다. 둘

째, 본 연구에서는 평균 25년간 결혼생활을

한 부부를 대상으로 배우자에 대한 감사표현

과 상대방이 자신에게 보여준 감사표현의 인

식 정도가 대인관계 지표인 결혼만족도 뿐만

아니라 자신의 행복감에는 어떤 영향을 주는

지 살펴보고자 한 점에서 선행 연구와 차이가

있다.

요약하면, 본 연구는 오랜 기간 결혼생활을

영위한 부부를 대상으로 남편과 아내의 감사

성향과 배우자에게 표현한 감사정도와 그에

대해 상대방이 지각한 감사정도가 남편과 아

내 자신의 결혼만족도와 행복감에 어떤 영향

을 미치는지, 그리고 상대방의 결혼만족도와

행복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알아보고

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다루는 주요 연구문

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남편과 아내의 감사표현과 감사성향

은 개인의 결혼만족도와 행복감과 정적 관계

가 있는가?

둘째, 남편과 아내의 감사성향, 배우자에 대

한 감사표현, 그리고 상대방이 지각한 배우자

의 감사표현은자신과 배우자의 결혼만족도와

행복감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보다 구체적으

로 말하자면, 남편과 아내의 감사성향, 배우자

에게 표현하는 감사정도(감사표현), 상대방에

게 받았다고 지각하는 감사정도(지각된 배우

자의 감사표현) 중 어느 변인이 자신과 배우

자의 결혼만족도와 행복감에 더 큰 영향을 주

는가?

방 법

연구대상자

대도시에 거주하고 현재 결혼 생활을 유지

하고 있는 40세 이상 중년기 부부 총 202쌍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P대학교에

서 교양과목과 전공과목을 수강하는 학생들의

학부모에게 배부하여 회수하였으며, 일부 자

료는 공공장소에서 설문을 실시하여 회수하였

다. 설문참여는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안

내하였으며, 설문에 참여한 분들에게는 소정

의 답례품을 제공하였다. 수집된 자료에서 미

응답 문항이 많거나 불성실하게 응답한 17쌍

의 자료를 제외하고 최종 185쌍의 자료를 분

석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들의 주요 인구통

계학적 특성은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연구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남편은 53.98세, 아내는

51.03세이었다. 결혼 기간은 평균 약 25년이었

다. 소득수준은 200만 원에서 400만 원 사이가

가장 많았다. 교육수준은 고등학교 졸업이 155

명, 대학교 졸업이 152명이었다.

측정도구

자신의 감사표현과 상대의 감사표현의 지각

감사표현을 측정하기 위해 김아슬(2013) 연

구에서 탐색적 및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최

종 확정된 부부 감사표현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결혼생활을 하면서 배우자에게 고

마움을 느낄 때 표현하는 26가지 내용으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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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되어 있다. 감사표현의 유형에는 애정표현

(예. 안아준다, 뽀뽀한다, 손을 잡거나 팔짱을

낀다 등), 배려 및 존중(예, 배우자가 마음 편

히 쉴 수 있게 해준다, 배우자를 아끼고 사랑

하는 마음을 갖는다 등), 보답행동(예, 비싸지

않은 작은 선물을 한다, 외식한다, 돈을 준다

등), 내적 반성(예, 내 배우자는 참 좋은 사람

이라고 다시 한 번 깨닫는다, 잘 못해줘서 미

안한 마음이 든다, 앞으로 더 잘해야지 다짐

한다 등), 그리고 언어표현(예, 사랑한다고 말

한다, 문자나 SNS메시지를 보낸다 등)의 5가지

유형이 있다. 감사표현으로서 애정표현은 상

대 배우자에게 적극적 관심을 행동으로 표현

하거나 스킨쉽을 하는 것으로 이 영역에는 7

개 문항이 포함되어 있다. 배려 및 존중은 감

사표현으로서 배우자를 위해 노력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 영역에는 6개의 문항이

포함되어 있다. 보답행동은 감사한 것에 대해

물질적으로 보상을 제공하는 것으로, 이 영역

에 해당하는 문항은 4개이다. 내적 반성은 배

우자에 대한 감사를 자각하는 것으로 이 영역

에 속하는 문항은 5개이었다. 끝으로 언어적

표현은 감사한 마음을 언어로 직접 표현하는

것으로 여기에 속하는 문항은 4개이었다. 본

연구에 사용된 감사표현을 측정하는 문항은

총 26개이며, 각 문항은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김아슬(2013)의 척도에서 배우자에게 표

현한 감사표현의 신뢰도 계수는 .94이었고, 배

우자로부터 받았다고 지각한 감사표현의 신뢰

도 계수는 .95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26개 영역에 대해 두 가지 종

류의 질문을 하였다. 한 질문은 자신이 배우

자에게 고마울 때 해당 행동을 얼마나 하는지

를 묻는 것으로 남편과 아내가 상대방에게 표

현한 감사정도(감사표현 실행)를 측정하기 위

한 질문이었다. 나머지 한 질문은 배우자가

당신에게 고마움을 느낄 때 해당행동을 얼마

남편

(n=185)

아내

(n=185)

연령

40-44세  5  (2.7)  9 (4..9)

45-49세 28 (15.1) 66 (35.7)

50-54세 71 (38.4) 71 (38.4)

55-59세 53 (28.7) 27 (14.6)

60-64세 20 (10.8) 10  (5.4)

65세이상  8  (4.3)  2  (1.0)

결혼

기간

1-10년  3  (1.6)  12  (6.4)

10-14년  6  (3.1) 10 (41.0)

15-19년 11  (5.9) 76  (6.6)

20-24년 74 (40.3) 51 (27.6)

25-29년 54 (29.3) 22 (11.8)

30-34년 23 (12.6) 12  (6.4)

35-39년 11 ( 5.9)  0  (0.0)  

40년-  2  (1.1)  2  (1.1)

소득

100만  7  (3.8)  7  (3.8)

100-200 30 (16.2) 46 (24.9)

200-300 42 (22.7) 41 (22.2)

300-400 44 (23.8) 28 (15.1)

400-500 21 (11.4) 28 (15.1)

500만- 38 (20.5) 34 (18.4)

교육

수준

초졸  1  (0.5)  3  (1.6)

중졸  9  (4.9) 12  (6.5)

고졸 68 (36.8) 87 (47.0)

대졸 80 (43.2) 72 (38.9)

대학원졸 27 (14.6) 10  (5.4)

괄호 안은 % 임.

표 1. 연구대상자의 주요 인구통계학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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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하는지를 묻는 것으로 남편과 아내가 상대

방의 감사표현을 얼마나 지각하고 있는지(지

각된 상대방의 감사표현)를 측정하기 위한 질

문이었다. 본 연구에서 감사표현 실행점수의

신뢰도 Cronbach’s α를 보면, 남편의 감사표현

실행은 .92, 남편이 지각한 아내의 감사표현은

.93, 아내의 감사표현의 실행은 .94, 아내가 지

각한 남편의 감사표현은 .95로 내적신뢰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성향

감사성향을 측정하기 위해 McCullough 등

(2002)이 개발하여 권선중, 김교헌, 이홍석

(2006)이 타당화한 한국판 감사성향 척도

(K-GQ-6)를 사용하였다. 감사성향은 감사의 강

도(긍정적 사건에 대해 감사를 보다 강하게

느끼는 것), 빈도(감사를 보다 자주 느끼는

것), 범위(삶의 여러 가지 영역에서 감사를 느

끼는 것), 밀도(한 가지 긍정적 사건에 대해

여러 사람들에게 감사를 느끼는 것)를 고려한

7점 척도의 6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감

사성향을 측정하는 문항에는 “내 삶에는 감사

할 거리들이 많다”, “나는 여러 사람들에게 고

마움을 느낀다” “지금까지 내가 만난 사람이

나 상황에 고마움을 느낀 적이 별로 없다(역

채점)” 등이 포함되어 있다. 권선중 등(2006)의

연구에서 얻어진 한국판 감사성향 척도의 신

뢰도 계수 Cronbach’s α는 .85이었으며, 본 연

구에서 감사성향 신뢰도 Cronbach’s α는 남편

의 감사성향은 .89, 아내의 감사성향 .87 로 권

선중 등(2006)의 연구와 유사한 신뢰도 수준을

나타내었다.

결혼만족도

결혼생활에 대한 만족 정도를 측정하기 위

해 신뢰도가 높은 Norton(1983)의 부부관계의

질 지표(Quality Marriage Index)를 장춘미(2001)

가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Norton 

(1983)이 기존의 결혼만족 질문지들의 항목을

종합하여 6개의 평가적 문항으로 개발한 것이

다. 각 문항은 5점 Likert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이 척도에 속하는 문항으로 “우리의 부부 연

대는 강하다”, “우리는 좋은 결혼생활을 하고

있다”, “나는 정말로 내가 배우자와 운명을 같

이하는 한 팀을 이루었다고 느낀다” 등이 있

다. 장춘미(2001)의 연구에서 결혼만족도의 신

뢰도 Cronbach’s α는 남편의 경우 .96, 아내의

경우 .97로 높은 신뢰도를 나타내었는데, 본

연구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결혼만족도의 신뢰

도 Cronbach’s α는 남편의 경우 .94, 아내의 경

우 .95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주관적 안녕감(행복감)

일반적으로 주관적 안녕감은 Diener(1984)의

제안에 따라 높은 삶의 만족감, 빈번한 긍정

적 정서의 경험, 낮은 부정적 정서의 경험으

로 측정된다. 주관적 안녕감을 측정하기 위

해 본 연구에서는 서은국과 구재선(2011)이

개발한 단축형 행복 척도(COncise Measure Of 

Subjective Well-Being: COMOSWB)를 사용하였

다. 서은국과 구재선(2011)은 한국인의 정서

를 잘 반영하고 문화의 특수성과 보편성 간

의 균형을 유지하는 행복 측정치를 만들고자 

COMOSWB를 개발하였다. 이 척도는 주관적

안녕감의 핵심 요소인 삶의 만족, 긍정적 정

서, 부정적 정서를 측정하는 총 9개의 문항으

로 구성되어 있다. 삶의 만족을 측정하는 문

항으로는 “나는 내 삶의 개인적 측면에 대해

만족한다”, “나는 내 삶의 관계적 측면에 대해

서 만족한다”, “나는 내가 속한 집단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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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한다” 문항이 있었다. 긍정적 정서를 재는

문항은 ‘즐거움’, ‘행복함’, ‘편안함’이, 부정적

정서를 재는 문항은 ‘짜증’, ‘부정적 기분’, ‘무

기력함’이 있었다. 각 문항은 7점 Likert식 척

도로 측정되었다. 전체 행복 점수는 삶의 만

족과 긍정적 정서의 응답 총점에서 부정적 정

서의 응답을 뺀 점수로 계산하였다. 서은국과

구재선(2011)의 연구에서 단축형 행복 척도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온라인 조사에서 .83, 

개별조사에서 .86 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

행복감 신뢰도 Cronbach’s α는 남편의 경우 .90. 

아내의 경우 .87로 나타났다.

결 과

감사표현과 감사성향에서 남편과 아내의 차이

본 연구에서 사용된 주요 변인에서 남편과

아내의 점수 평균을 표 2에 제시하였다. 먼저

남편과 아내 본인이 배우자에게 고마움을 느

낄 때 얼마나 표현을 하는지 측정한 감사표현

점수를 보면, 전체적으로는 유의한 차이가 나

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감사표현의 하위요인

들에서는 남편과 아내 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남편은 아내에 비해 상대방에게

변인
남편

(N=185)

아내

(N=185)
paired-t

배우자에 대한

감사표현

 전체 3.05(.68) 2.97(.64) 1.08

    애정표현 2.61(.88) 2.56(.86) .58

    배려 및 존중 3.37(.75) 3.51(.69) -1.81

    보답행동 2.69(.79) 2.51(.74) 2.20*

    내적반성 3.80(.98) 3.47(.83) 3.48**

    언어적 표현 2.52(.80) 2.53(.74) -.13

배우자에게

받았다고

지각한

감사표현

 전체 3.05(.68) 2.84(.70) 2.99**

   애정표현 2.75(.86) 2.62(.85) 1.49

   배려 및 존중 3.52(.72) 3.21(.79) 3.80**

   보답행동 2.69(.80) 2.58(.82) 1.23

   내적반성 3.53(.93) 3.30(.89) 2.39**

   언어적 표현 2.64(.80) 2.31(.79) 4.00**

감사성향 5.46(.93) 5.76(.79) -3.27**

결혼만족도 3.82(.73) 3.55(.83) 3.37**

행복감 4.72(1.02) 4.92(.87) -1.97*

*p<.05, **p<.01 

표 2. 배우자에 대한 남편/아내의 감사표현, 배우자로부터 받았다고 지각한 감사표현, 감사성향, 결혼만족도

및 행복감의 평균과 표준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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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하여 물질적인 보상을 제공하는 ‘보답행

동’과 배우자에 대한 감사를 지각하는 ‘내적

반성’이 더 높음을 알 수 있다[t(184)=2.20, 

p<.05; t(184)=3.48, p<.01]. 애정표현, 배려 및

존중, 그리고 언어적 표현에서는 남편과 아내

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편과 아내가 상대방으로부터 받았다고 지

각하는 지각된 상대배우자의 감사표현의 전체

점수에서 차이가 있었다. 즉, 아내보다는 남편

이 상대방이 자신에게 고마움을 더 표현했다

고 지각하였다[t(184)=2.99, p<.01]. 하위 요인

들을 살펴보면, 남편들은 아내가 자신에게 고

마움을 표현하기 위해 ‘배려 및 존중’, ‘내적반

성’ 그리고 ‘언어적 표현’을 더 많이 한 것으로

지각하였다[t(184)=3.80, p<.01; t(184)= 2.39, 

p<.01; t(184)=4.00, p<.01]. 이 결과는 남편과

아내가 표현하고 지각하는 감사표현에서 차이

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감사성향에서는 남편보다 아내가 더 높았으

며[t(184)=-3.27, p<.01], 행복감 역시 남편보다

아내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184)=-1.97, 

p< .05].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결혼만족

도는 남편이 아내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t(184)=3.37, p<.01].

주요 변인들의 상관

남편과 아내의 배우자에 대한 감사표현, 지

각된 배우자의 감사표현, 감사성향, 결혼만족

도, 행복감 간의 상관관계가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표 3을 보면, 전체적으로 모든 변인들이 정

적 상관을 보인다. 그런데 상관 양상을 살펴

보면 약간 차이가 있다. 남편의 결혼만족도는

남편의 감사표현 실행이나 남편이 지각한 아

내의 감사표현과 비교적 높은 상관을 보이는

반면[r(183)=.57, p<.01; r(183)=.64, p<.01], 감

사성향과는 상대적으로 낮은 상관을 보이고

　 1 2 3 4 5 6 7 8 9 10

남편

1. 남편 감사표현 실행 　 　 　 　

2. 남편이 지각한 아내의 감사표현 .75**

3. 남편 감사성향 .36** .33**

4. 남편 결혼만족도 .57** .64** .31**

5. 남편 행복감 .36** .46** .54** .46**

아내

6. 아내 감사표현 실행 .62** .73** .30** .56** .39**

7. 아내가 지각한 남편의 감사표현 .67** .64** .31** .52** .37** .80**

8. 아내 감사성향 .23** .33** .30** .22** .18* .32** .23**

9. 아내 결혼만족도 .47** .55** .32** .63** .42** .72** .65** .34**

10. 아내 행복감 .25** .29** .23** .23** .41** .36** .33** .42** .40**

*p<.05 **p<.01,

표 3. 배우자에 대한 감사표현, 지각된 배우자의 감사표현, 감사성향, 결혼만족도, 행복감의 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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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r(183)=.31, p<.01]. 그러나 행복감과의 관

계는 다르다. 남편의 행복감과 가장 높은 상

관을 보이는 것은 오히려 감사성향이었다

[r(183)=.54, p<.01]. 남편이 지각한 아내의 감

사표현은 남편의 행복감과도 비교적 높은 상

관을 보임으로써 남편의 경우 아내로부터 감

사하다는 표현을 많이 받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높고, 행복감도 높음을 보여주고 있다. 

아내의 경우도 남편과 마찬가지로, 대부분

의 변인이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남편 자료와는 차이가 있었다. 아내의

결혼만족도와 가장 높은 정적 상관을 보이는

변인은 자신이 남편에게 실행한 감사표현으로

[r(183)=.72, p<.01], 남편에게서 아내가 자신에

게 표현해준 감사가 높은 상관을 보인 것과는

차이가 있다. 이는 아내의 경우에는 자신이

남편에게 감사표현을 많이 할수록 결혼만족

도가 증가한다는 의미이다. 아내의 행복감과

상관이 높은 변인은 감사성향으로 남편의 경

우와 유사한 양상을 보여주었다[r(183)=.42, 

p<.01].

부부의 감사표현, 감사성향과 결혼만족도 및

행복감과의 관계

남편과 아내의 감사표현, 감사성향과 결혼

만족도와의 관계

남편과 아내가 배우자에게 실행한 감사표현

과 남편과 아내가 지각한 상대 배우자의 감사

표현, 감사성향, 그리고 결혼만족도 간에 높은

정적 상관을 보였다. 이를 토대로 남편과 아

내의 감사표현, 상대방으로부터 받았다고 지

각한 감사표현, 감사성향이 남편과 아내의 결

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설

명량이 높은 순으로 모형에 변인들을 순차적

으로 투입하고 설명량의 증가가 유의하지 않

은 변인들은 모형에서 배제하는 방식인 단계

적 투입(stepwise)방법을 사용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표 4와 표 5에 제시하였

다.

표 4를 보면, 남편의 결혼만족도에 대한 회

귀 분석 결과, 남편이 지각한 아내의 감사표

현은 남편의 결혼만족도를 41% 설명하는 것

으로 나타났고[F(1,183)=129.07, p<.001], 아내

의 결혼만족도가 추가될 경우 남편의 결혼

만족도는 그 설명량이 52%까지 증가하였다

[F(2,182)=102.29, p<.001]. 반면에 남편의 행

복감과 남편의 감사표현 실행이 추가될 경

우 3% 증가하여 설명량은 55%가 되었다

[F(4,180)=55.78, p<.001]. 회귀 분석결과, 남편

의 결혼 만족도에 가장 예측력이 높은 변인은

남편이 아내로부터 받은 감사표현이며, 남편

의 감사성향은 결혼만족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내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

변인들에 대한 단계적 회귀 분석결과는 표 5

에 제시되어 있다. 아내의 결혼만족도에 영향

을 미치는 변인들의 양상은 남편과는 다름을

알 수 있다.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내의

결혼만족도에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치는 요인

은 아내가 남편에게 하는 감사표현의 실행이

었다. 아내의 감사표현은 아내의 결혼만족도

를 52%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나 자신이 배

우자에게 실행하는 감사표현이 매우 큰 영향

을 미치는 변인임을 알 수 있다[F(1,183)= 

197.92, p<.001]. 여기에 남편의 결혼만족도가

추가적으로 투입될 경우 아내의 결혼만족도의

설명량은 59%로 증가하였다[F(2,182)=136.16, 

p<.001]. 아내의 행복감과 아내가 지각한 남편

의 감사표현이 더 투입될 경우 결혼만족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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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량은 각각 2%와 1% 증가하여 총 62%가

되었다[F(4,180)=75.59, p<.001]. 아내의 감사성

향은 자신의 결혼만족도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분석 결과, 아내의 결혼

만족도는 자신이 남편에게 표현한 감사가 가장

예측력이 높은 변인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아

내가 남편에게 감사표현을 많이 할수록 아내는

결혼에 대해 만족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종속변인 단계 예측변인 β t  Δ F

아내 결혼

만족도

1 아내의 감사표현  .72 14.06*** .52 197.92***

2
아내의 감사표현  .52  9.33***

136.16***

남편 결혼만족도  .34  6.02*** .59 .07

3

아내의 감사표현  .48  8.31***

 97.76***남편 결혼만족도  .33  6.00***

아내 행복감  .14  3.00** .61 .02

4

아내의 감사표현  .56  8.06***

 75.59***
남편 결혼만족도  .38  6.34***

아내 행복감  .15  3.07**

아내가 지각한 남편의 감사표현 -.14 -2.02* .62 .01

*p<.05, **p<.01, ***p<.001

표 5. 아내의 결혼 만족도에 대한 예측변인들의 단계적 중다회귀분석

종속변인 단계 예측변인 β t  Δ F

남편

결혼

만족도

1 남편이 지각한 아내의 감사표현 .64 11.36*** .41 129.07***

2
남편이 지각한 아내의 감사표현 .41  6.86***

102.29***

아내의 결혼만족도 .40  6.68*** .52 .11

3

남편이 지각한 아내의 감사표현 .37  5.93***

71.30***아내 결혼만족도 .37  6.06***

남편의 행복감 .12 2.21** .54 .02

4

남편이 지각한 아내의 감사표현 .25  3.13***

55.78***
아내 결혼만족도 .36  5.88***

남편의 행복감 .12 2.22**

남편의 감사표현 .16 2.18** .55 .01

*p<.05, **p<.01, ***p<.001

표 4. 남편의 결혼 만족도에 대한 예측변인들의 단계적 중다회귀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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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 아내의 감사표현, 감사성향과 행복감과

의 관계

먼저 남편의 행복감에 대한 예측변인들의

단계적 회귀분석 결과(표 6), 남편의 행복감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것은 감사성향으로 남

편의 행복감의 29%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F(1,183)=75.54, p<.001]. 남편의 결혼만족

도가 추가될 경우 남편의 행복감의 총설명량

은 38%로 증가하였다[F(2,182)=57.69, p<.001]. 

여기에 아내의 행복감이 추가될 경우 남편

의 행복감의 설명량은 44%로 증가하였으며

[F(3,181)=48.90, p<.001], 아내의 감사성향이

추가될 경우 46%로 설명량이 증가하였다

[F(4,180)=38.60, p<.001]. 남편의 감사표현이

추가될 경우는 설명량은 47%가 되었다

[F(5,179)=32.91, p<.001]. 

아내의 행복감에 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인들에 대한 단계적 회귀분석 결과(표 7), 

아내의 행복감을 가장 크게 설명하는 변인은

감사성향으로 아내의 행복감의 18%를 설명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F(1,183)=40.69, p<.001]. 

여기에 남편의 행복감을 추가할 경우 29%로

11%의 설명량이 증가하였다[F(2,182)=38.66, 

p<.001]. 아내의 결혼만족도가 투입될 경우 아

내의 행복감의 설명량은 32%로 증가하였다

[F(3,181)=28.46, p<.001]. 아내의 행복감 분석

결과, 남편의 행복감과 마찬가지로 설명력이

종속변인 단계 예측변인 β t  Δ F

남편

행복감

1 남편 감사성향  .54   8.69*** .29 75.54*** 

2
남편 감사성향  .43   7.17***

57.69***

남편 결혼만족도  .32   5.33*** .38 .09

3

남편 감사성향  .39   6.66***

48.90***남편 결혼만족도  .27   4.71***

아내 행복감  .25   4.42*** .44 .06

4

남편 감사성향  .41   7.03***

38.60***
남편 결혼만족도  .28   4.91***

아내 행복감  .30   4.95***

아내 감사성향 -.13 -2.17* .46 .02

5

남편 감사성향  .40   6.80***

32.91***

남편 결혼만족도  .18   2.63***

아내 행복감  .29   4.80***

아내 감사성향 -.16 -2.60**

남편 감사표현  .18  2.43* .47 .01

*p<.05, **p<.01, ***p<.001

표 6. 남편의 행복감에 대한 예측변인들의 단계적 중다회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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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높은 변인은 자신의 감사성향임을 알 수

있다.

 

남편과 아내가 표현한 감사와 배우자로부터

받은 감사 조합에 따른 결혼만족도와 행복감

남편과 아내가 배우자에게 표현한 감사실행

과 상대 배우자가 자신에게 표현한다고 지각

한 감사(지각된 배우자의 감사표현)가 호혜적

이지 않을 수 있다. 배우자로부터 자신이 한

고마운 일에 대해 감사표현을 받지 못하면서

자신은 배우자에게 감사함을 표현하는 것이

결혼만족이나 행복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인지, 아니면 상대방의 감사에 관계없이 자

신이 감사표현을 하는 것만으로도 결혼에 대

해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는지를 탐색할 필요

가 있다.

이를 위해 남편과 아내 자신이 상대배우자

에게 한 감사표현 정도와 상대배우자가 자신

에게 표현한다고 지각한 감사표현의 차이를

계산하여 남편과 아내를 각각 두 집단으로 분

류하였다. 집단 분류를 위해 자신이 감사표현

을 더 많이 하는 집단(자신의 감사표현 > 지

각된 배우자의 감사표현)과 배우자로부터 감

사표현을 더 많이 받는 집단(자신의 감사표현

< 지각된 배우자의 감사표현)의 두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표 8에는 남편과 아내별로 두 집

단의 결혼만족도와 행복감의 평균이 제시되어

있다.

남편의 경우 아내의 지각에 비해 자신이 더

많이 감사표현을 하고 있다고 보고한 집단은

105명, 자신의 감사표현보다 아내로부터 더

많이 감사표현을 받고 있다고 보고한 집단은

67명이었다. 아내의 경우 남편의 지각에 비해

자신이 더 많이 감사표현을 하고 있다고 보고

한 집단은 77명, 자신의 감사표현보다 남편으

로부터 감사표현을 더 많이 받고 있다고 보고

한 집단은 96명이었다.

집단간의 평균차이 검증을 실시한 결과, 남

편의 경우, 자신이 감사표현을 많이 한 집단

(집단 1)과 아내가 자신의 감사표현을 많이 지

각한 집단(집단 2) 간에 결혼만족도의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아내의 결혼만족도는 집단 간

의 차이가 있었다. 아내 자신이 감사표현을

더 많이 한 집단(집단 3)이 남편이 지각한 감

사표현이 더 많은 집단(집단 4)의 평균이 유의

하게 더 높았다[F(1,170)=3.74, p<.05]. 이 결과

는 남편의 경우에는 자신이 감사를 많이 표현

종속변인 단계 예측변인 β t  Δ F

아내

행복감

1 아내 감사성향 .42 6.37*** .18 40.69***

2
아내 감사성향 .36 5.74*** 

38.66***

남편 행복감 .34 5.49*** .29 .11

3

아내 감사성향 .31 4.83***

28.46***남편 행복감 .28 4.16***

아내 결혼만족도 .17 2.44* .32 .03

*p<.05, **p<.01, ***p<.001

표 7. 아내의 행복감에 대한 예측변인들의 단계적 중다회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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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과 아내가 남편에 감사표현이 많다고

지각한 경우 차이가 없으나, 아내의 경우에는

아내 자신이 남편에게 감사표현을 더 많이 할

때 결혼만족도가 높음을 보여줌으로써 남편과

아내의 양상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남

편과 아내의 행복감 비교에서는 집단간에 유

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논 의

긍정심리학의 대두와 함께 인간의 긍정적

덕목으로서 감사에 관한 연구가 시작되고 있

다. 본 연구는 타인이 자신에게 행한 이타적

노력을 인식하는 긍정 정서에 토대를 둔 감사

가 사회적 유대를 촉진하는 자원이 될 수

있다는 제안을 토대로 출발하였다(Bartlett & 

DeSteno, 2006; Emmons, 2007; Fredrickson, 2004; 

Grant & Gino, 2010; McCullough et al., 2001; 

Rosenberg, 1998; Watkins, Grimm, & Kolts, 

2004). 감사는 일상생활에서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지만, 가장으로서 수고하는 남편과 자녀

를 양육하고 가족의 삶을 관리하는 아내의 수

고에 대해 서로가 고마움을 느끼고 표현하는

부부간의 감사표현은 행복하고 조화로운 부부

관계를 위해 매우 필요한 요소일 것이다.

감사표현이 일상화되어 있지 않은 우리나라

에서 부부가 서로에게 고마움을 느낄 때 어떤

표현을 하는지, 그리고 감사표현이 결혼만족

도에 도움이 되는지를 살핀 연구로는 김아슬

(2013)의 연구가 있지만 이는 남편과 아내 쌍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남편의 감사표현이 아

내의 결혼만족도나 행복에 어떤 영향을 미치

는지를 살피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본 연구

는 결혼 기간이 평균 25년인 부부를 대상으로

남편과 아내 쌍 자료를 통해 남편과 아내의

감사표현이 본인의 결혼만족도과 행복감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결혼만족도와 행복감에도 영

향을 줄 수 있는지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

결혼만족도와 행복감 두 가지를 종속변인으로

남편 아내

집단 1 (n=105)

남편 자신의

감사표현이

더 많은 집단

집단 2 (n=67)

아내가 지각한

감사표현이

더 많은 집단

집단 3 (n=77)

아내 자신의

감사표현이

더 많은 집단

집단 4 (n=96)

남편이 지각한

감사표현이

더 많은 집단

결혼 만족도 23.00 (4.36) 22.76 (4.7) 22.04 (5.14) 20.57 (4.79)

행복감 41.77 (7.57) 43.15 (9.20) 44.47 (8.11) 44.36 (7.49)

주 집단1: 남편의 감사표현 > 아내가 지각한 남편의 감사표현

   집단2: 남편의 감사표현 < 아내가 지각한 남편의 감사표현

   집단3: 아내의 감사표현 > 남편이 지각한 아내의 감사표현

   집단4: 아내의 감사표현 < 남편이 지각한 아내의 감사표현

표 8. 배우자에 대한 남편/아내의 감사표현과 지각된 배우자의 감사표현의 차이에 따른 집단별 결혼만족도와

행복감의 평균과 표준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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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한 것은 감사표현이 부부관계 지표의 하

나인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본

인의 행복과도 관계가 있는지를 살피기 위해

서였다.

먼저 감사성향과 배우자에 대한 감사표현은

남편과 아내 모두 결혼만족도와 행복감과 정

적 관계를 보임으로써 감사성향과 감사표현은

모두 관계를 촉진하고 개인의 행복감에 긍정

적 영향을 주는 변인이 될 수 있음을 지지해

준다(Algoe et al., 2008; Diener, Colvinm, Pavot, 

& Allman, 1991; Lambert & Dollahite, 2008). 감

사성향과 감사표현이 남편과 아내 모두에게

긍정적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났지만 주

요 변인의 정도에서는 일부 차이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감사표현 전체 정도에서는 남편

과 아내의 차이가 없었지만, 감사표현 중 ‘보

답행동’과 ‘내적 반성’은 남편이 아내보다 더

많이 표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남편이

배우자에게 감사를 표현할 때 아내에 비해 내

적 반성이 많다는 것은 성역할과 문화적 배경

에서 이해될 수 있다. 감사표현으로서 내적

반성은 배우자에게 고마움을 느낄 때 배우자

를 참 좋은 사람이라고 다시 한 번 깨닫거나, 

자신에게 잘해주는 것에 고마우면서 그동안

자신이 상대에게 하지 못한 것이 상기되어 미

안한 마음이 들거나, 그래서 앞으로 배우자에

게 더 잘하겠다는 일종의 비언어적이며 간접

적인 감사표현 방식이라 할 수 있다(김아슬, 

2013). 문화에 따라 친밀한 관계에서 감사를

표현하는 방식의 차이를 살핀 연구에서 미국

대학생들은 주로 언어와 행동을 이용한 직접

적인 행동으로 감사를 표현하는 반면에 중국

대학생들은 내적 반성이나 정서적 지지와 같

은 비언어적이고 간접적인 방식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Bello, Brandau-Brown, Zhang, 

& Ragsdale, 2010). 한국 문화권에서 남성은 여

성에 비해 감사를 직접적으로 표현하기보다는

내적 반성과 같은 간접적인 방식을 사용하고

말이나 행동으로 직접적 표현을 주저할 가능

성이 있다. 특히 본 연구에 참여한 경상도 중

년 남성들의 경우 아내에게 고맙다는 표현을

직접하는 것이 더욱 어색할 수 있다. 지역과

문화에 따라 감사표현이 다를 수 있음을 감안

하여 후속 연구에서는 문화적 가치에 따른 부

부간의 감사표현 방식에 관한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남편이 아내보다 결혼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남

편이 아내보다 결혼만족도가 높다는 선행 연

구결과들과 일치한다(이정은, 이영호, 2000; 

Atkinson, 1980, Locksley, 1980). 남편과 아내의

결혼만족도를 자신이 배우자에게 나타내는 감

사표현과 상대 배우자로부터 받았다고 지각하

는 감사표현과 연계시키는 것은 흥미롭다. 배

우자에 대한 감사표현은 비슷한데 상대방으로

부터 받았다고 지각하는 감사표현에서 남편과

아내의 차이가 있다는 결과는 흥미로운 논쟁

거리를 제공해준다. 만약 남편이 아내만큼 배

우자에게 감사표현을 한다면 아내는 남편이

자신에게 고마움을 잘 표현한다고 지각해야

한다. 그런데 상대 배우자가 자신에게 표현한

감사를 지각하는 정도에서 아내가 남편보다

더 낮았다. 이에 대해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 

남편이 아내에게 고마움을 느낄 때 감사표현

을 적게 하고서도 자신은 많이 했다고 느낄

가능성이 있다. 다른 한 가지는 아내는 남편

이 자신에게 고마움을 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사의 표현으로 인식하지 못했을 가

능성이 있다.

남편과 아내의 감사표현이 본인과 상대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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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자의 결혼만족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 결과에서도 남편과 아내는 달랐다. 남

편의 결혼만족도를 설명하는 가장 강력한 변

인은 아내로부터 감사표현을 받은 것(지각된

배우자의 감사표현)으로 나타났으며, 아내에게

표현한 남편의 감사표현은 남편의 결혼만족도

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

면에, 아내의 결혼만족도에 가장 설명량이 높

은 변인은 자신이 남편에게 표현한 감사(감사

표현의 실행)이었다. 아내의 경우 남편에게 감

사표현을 많이 할수록 결혼만족도가 높아진다

는 결과는 김아슬(2013)의 결과와 일치한다. 

감사를 드러내어 표현하는 것은 여성의 성역

할에 적합한 행동이다. 따라서 아내의 경우

남편에게 감사를 많이 표현하는 것은 여성이

자 아내로서의 역할에 부합되기 때문에 결혼

만족도에 큰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또한 아

내가 남편에게 감사표현을 많이 한다는 것은

그만큼 남편이 아내에게 긍정적 행동을 더 많

이 했을 가능성도 있다. 즉, 아내의 감사표현

이 많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높은 것은 아내가

남편으로부터 긍정적 행동을 많이 받았기 때

문에 이것이 결혼만족도를 높이고 감사표현도

많이 하도록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다. 남편의

경우에는 아내로부터 감사표현을 받고 있다고

지각하는 것이 자신의 결혼만족도가 가장 많

이 설명하는 강력한 변인으로 나타났는데, 한

가지 가능성은 남편은 아내로부터 자신이 베

푼 호의에 대한 감사표현을 받음으로써 자신

이 인정받고 있다는 인식으로 인해 결혼만족

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 결혼만족도와 관련하여 나타난

특이한 결과로 아내가 지각한 남편의 감사표

현(남편이 아내에게 표현했다고 아내가 지각

하는 감사표현 정도)은 아내의 결혼만족도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이

다. 남편이 아내에게 감사표현을 많이 하는

것이 왜 아내의 결혼만족도를 낮출 수 있을

까? 아직 정확한 가설을 세우는 것은 어렵지

만, 한 가지 가능성은 남편의 감사표현이 많

다는 것은 아내가 실제로 남편을 위해 많은

수고와 배려, 그리고 희생을 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남편이 아내에게 고마움을 느끼는 만

큼 아내에게는 힘든 일이 되었을 수 있다. 남

편과 아내의 감사표현과 지각된 배우자의 복

잡한 관계에 관해서는 추후 연구가 필요할 것

이다.

남편과 아내의 행복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

에 관한 분석 결과는 결혼만족도 양상과는 차

이가 있었다. 감사표현이 결혼만족도에 큰 영

향을 미치는 것과는 달리 남편과 아내의 행복

감에는 감사표현은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남편과 아내의 행복

감에는 본인의 감사성향이 가장 큰 영향을 주

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자신이 상대방으

로부터 도움을 받은 것에 대해 고마워하는 감

사성향이 행복에 도움이 되는 긍정적 특질이

라는 제안을 지지해준다(Emmons & McCullough, 

2003; Fredrickson, 2004; McCullough et al., 2001, 

2002). 이 결과는 감사성향이 삶의 만족감과

안녕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을 보고한 많은

선행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김유리, 이희경, 

2012; 김홍순, 2011; 소은희, 신희천, 2011; 조

한나, 정영숙, 2011; Fredrickson et al., 2003; 

Wood et al., 2008).

부부간의 감사표현이 남편과 아내의 결혼만

족도에는 지대한 영향을 주는 반면 행복감에

는 영향을 거의 주지 않는다는 결과, 그리고

감사성향은 남편과 아내의 행복감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는 결과는 긍정적 자질로서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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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과 감사성향의 기능적 차별성에 대한 검

토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감사표현은 특히 대

인관계에서 중요한 변인이 될 수 있다(김아슬, 

2013; Billingsley et al., 2005; Schramm et al., 

2005). 감사표현이 대인관계에 중요한 변인이

될 수 있는 것에는 고마움을 표시함으로써 상

대에게 호의를 더 베풀 수 있게 하여 관계를

강화하고, 결과적으로 관계만족도를 증진시

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일 것이다(Algoe et al., 

2010; Bartlett & DeSteno, 2006; Grant & Gino, 

2010).

남편과 아내는 배우자에게 감사를 표현하기

도 하고 상대방으로부터 감사하다는 표현을

받기도 한다. 부부간에 주고받는 감사표현의

차이 양상에 따라 결혼만족도에 차이가 있을

까? 남편과 아내의 상대로 향한 감사표현(감사

표현의 실행)과 상대로부터 받았다고 지각하

는 감사표현(지각된 상대의 감사표현)의 유형

을 두 가지로 구분하여 집단 간 비교를 한 결

과 남편과 아내의 양상에 차이가 있었다. 남

편의 경우에는 아내로부터 받았다고 지각하는

감사표현보다 자신이 감사표현을 더 많이 한

다고 보고한 집단이나 반대로 자신의 감사표

현보다 아내로부터 받은 감사표현이 더 많다

고 보고한 집단 간에 결혼만족도의 차이가 없

었다. 그러나 아내의 경우에는 남편에게 받았

다고 느끼는 감사표현보다 자신의 감사표현이

더 많은 집단이 자신의 표현보다 남편이 더

많은 감사표현을 받았다고 보고한 집단보다

결혼만족도가 더 높았다. 이는 회귀분석 결과

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왜 아내에게는 자신이

남편으로부터 받은 것보다 자신이 남편에게

실행한 감사표현이 더 중요한 것일까? 아마도

아내가 감사표현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남편

으로부터 실제로 도움이나 배려를 받았을 가

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다. 이런 관계에 관해

서는 추가적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부부간의 감

사표현은 부부간의 유대감을 증진시킬 수 있

는 유용한 관계증진 변인임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부부쌍을 대상으로 수행한

연구라는 점이다. 부부처럼 친밀한 관계에서

남편과 아내가 표현한 감사는 서로에게 영향

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선행 연구는 남편의

감사표현이 아내에게 아내의 감사표현이 남편

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살피지 못하였다

(김아슬, 2013). 본 연구에서는 남편과 아내의

감사표현이 상대방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의의 중 하나는 감사성향과 감사

표현의 기능에서 차이점을 발견하였다는 점이

다. 본 연구에서 감사표현은 관계의 질, 여기

서는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확

인되었다. 이는 대인관계에서 감사표현의 중

요성을 지적한 선행 연구와 맥을 같이 하며

(Algoe et al., 2010; Diener et al., 1999), 특히 가

족관계에서 감사표현을 중시한 연구자들의 제

안과도 일치한다(Algoe et al., 2008; Billingsley 

et al., 2005; Schramn et al., 2005; Sharlin, 1996). 

이에 반해 감사성향은 행복감에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확인되었다. 감사성향이 행복감과

관련이 있는 것은 감사성향이 상대방에게

고마움을 느끼는 일반화된 성향으로 긍정적

특질의 하나로 볼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Emmons, 2007; McCullough et al., 2002). 감사성

향과 감사표현의 기능이 다를 수 있다는 지적

은 이전부터 있었다(Geist & Gilbert, 1996). 본

연구는 관계향상을 위해서는 고마움을 표현하

는 것의 중요성을 보여주었으며, 향후 결혼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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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기초자료

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특

정 대도시에 거주하는 40세 이상의 부부를 대

상으로 감사표현에 관한 연구를 하였다. 한국

의 지역에 따라 부부간 감사표현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한국 부부의 특성을 파악하

기 위해서는 지역의 범위를 확장하여 보완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중년기 부부를

대상으로 연구하였다. 평균연령이 증가하면서

노년기가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인

생 시기에 따라 신혼 초기의 부부, 중년기 부

부, 그리고 노년기 부부를 구분하여 부부간의

감사표현의 기능을 연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

다. 즉, 결혼 기간에 따라 부부간의 감사표현

의 양상에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신혼과 중

년기 그리고 노년기 부부에게서 감사표현이

결혼만족도와 행복에 미치는 영향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해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의 대상자는 아내의 직업에

따른 통제나 분류를 하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

다. 직장이 있는 아내와 전업주부의 경우 감

사표현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부부의 맞

벌이가 늘어나는 사회적 변화에 맞추어 추후

연구에서는 아내의 경제능력이나 직업 유무에

따른 부부간 감사표현의 양상과 효과를 탐색

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

사용된 부부 쌍 자료는 심리학 과목을 듣는

학생들에게 설문지를 제공한 후 학생들이 부

모에게 응답을 얻는 간접적 방식으로 얻어진

자료로 응답의 한계성을 지니고 있다. 향후에

는 연구자가 직접 부부 자료를 수집하여 얻어

진 자료의 신뢰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는 부부 커플의 자료를 이용하여 감사표현이

부부 적응에 도움이 되는 유용한 개념임을 확

인하고, 결혼만족도와 개인의 안녕감에 감사

표현과 감사성향이 다르게 기능한다는 점, 그

리고 남편과 아내의 감사표현의 실행과 상대

배우자로부터 받았다고 지각하는 감사표현의

차이 양상에 따라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이 다름을 밝혔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끝으로 심리학 분야에서 비교적 뒤늦게 조

명받기 시작한 개념인 감사표현이 앞으로 좀

더 명확한 개념적 정리와 경험적 연구를 통하

여 부부관계의 이해를 넓히고 소통을 이끌어

내는 유용한 개념으로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

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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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ionships among Marital Satisfaction, Happiness and

Gratitude Expression in Middle-Aged Married Couples

Youngsook Chong                  Sunmi Kim

Department of Psychology, Pusan National University

This research aims to examine relationships among expressional gratitude, marital satisfaction and 

happiness in middle-aged married couples over forty years old. One hundred and eighty five couples 

living in Busan participated in this study. Husbands showed more gratitude expressions in ‘return 

behavior’ and ‘reflection’ areas than wives did. Husbands also reported that they received more gratitude 

expression from their wives than wives did. According to stepwise regression analysis of predicted 

variables on marital satisfaction, husband’s perceived gratitude expression given by their wife was a robust 

and essential factor to explain husband’s marital satisfaction. On the other hand, wives’s expressed 

gratitude toward their husband was a major factor to predict wives’ marital satisfaction. The dispositional 

gratitude was the most crucial factor for couple’s happiness but not for marital satisfaction. Compared 

between perceived gratitude more group and expressed gratitude more group, wives in expressed gratitude 

more group toward their husbands reported more marital satisfaction than wives in perceived gratitude 

more group provided by husbands. In contrast, husbands in perceived gratitude more group showed more 

marital satisfaction than husbands in expressed gratitude more group. The results suggest that couple’s 

expressed gratitude toward one’s spouse may be a promoting variable to enhance positive relationship, 

wheras dispositional gratitude may be a variable that enhances happiness.

Key words : gratitude expression, dispositional gratitude, marital satisfaction, happiness, married couples


